
  요한복음 8장 1-11절 말씀

배경, 상황

01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0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대적들 vs 예수님>(1)

0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0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0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06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대적들 vs 예수님>(2)

07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08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결과(1)

09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결과(2)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